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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을 등불로 삼아야 하며, 자신을 등

불로 삼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법을 등불로 삼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법

에 의지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

될 수 있는가? <대반열반경>에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이 나오고 있다. 이 경

전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사라 숲

에 계실 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즉 이 때 갑

자기 사라쌍수에 꽃이 피어나 부처님께 떨어졌

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하게된다. 

“아난아, 너는 저 나무가 때 아닌 때에 꽃을

피워서나에게공양하는것을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과 용과 귀신 등 8부중들이 허공에

서 미묘한 꽃비를 내리면서 풍악을 울리게 된

다. 그러자부처님께서다시말씀하신다.

“너는 저 하늘 등 8부중이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보았느냐?”

“예, 이미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에게 공양하며,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꽃과 향, 풍악 등으로 할 필요가 없느니

라.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공양하는것이니라.”

이상은 부처님에 대한 찬양이 초목이나 팔부

신중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대목은 당나라의 시인인 이태백의“양인

대작산화개(�人對酌山花開)”라는 시를 연상시

킨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정경이

너무 아름다우므로 산에 있는 꽃조차 저절로 피

어나 분위기를 돋운다는 의미인데 초목을 상대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어울

리는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 역시 마

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

요한 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구체

적인방법을언급하고있다는점이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까? 이 사고무친한 세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을 만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으며, 고독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녕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살아가면서 숱하

게 느끼게 되는 죽음보다 깊은 병이라는 절망의

늪을 헤치고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분이

가르쳐준 자비가 아니면 안 되기에 그분에 대한

연모의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익히 알고 받아들이지만 그 방법

에서 사뭇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난다. 그것은

꽃, 향, 풍악 등의 물질이나 소리로 공양하지 말

고,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외우며, 경전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부

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나

입바른 아부나 찬탄이 아니다. 설사 말은 없을

지라도행동으로보여줄것을요구한다. 

세상은무상한것이며, 무아인것이며, 그래서

고뇌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것

은 우리들의 현실이다. 현실은 늘 변하고, 어느

것도 고정된 실체를 지니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그래서 우리들은 불만과 고뇌에 사로잡

히게 된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은 맑은 물처럼 담담해질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의지대로 움직여 주지 않

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절망하지도 않는다. 세

상의 이치가 인연 따라 생멸을 거듭하는 것이

며, 거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일체의 사물이

예외일 수 없다. 그렇기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

할 뿐이며, 그래서 세상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비의 눈이

란 의미의 자안(慈眼) 또는 자비의 눈으로 바라

본다는의미의자관(慈觀)이라한다. 

동시에가르침에대해옳고그름을논해서는안

된다고말씀하신다. 왜냐하면법도무상한것인데

그것을가지고시비를논한다는것은토끼에게뿔

이있는가없는가를논하는것처럼무익하다고여

긴다. 따라서“남의가르침을인정하지않고자기

견해만고집하는사람들은어리석고저속하며이

해가 부족한 사람들이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세

상에는진리를인식하려는마음이외에는영원한

진리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고집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서반목과논쟁이사라지면서평화로운세

상을 건설하는데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는 것이

다. 마치요즘의한국사회를빗댄이야기같지만<

경집>이란책에나오는말씀이다. 

법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무익한 논쟁을 없애

고 상대를 이해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다. 고집에 의한 절대주의

가 아니라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상대주

의적시각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본지상임논설위원∙불교학박사>

삼보이야기(3)-법

현실직시하는 慈觀능력 키워

평화로운 사회건설의 길잡이

오늘은‘인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과함께생각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 교리의 큰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인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

고방식과생활습관을들여야만하겠습니다.

불교는 어느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신을철저하게부정하고, 인정하지않는무신

론적인종교가바로불교입니다. 불교는인간을중

심으로하는종교요, 마음을찾아서깨쳐가는수행

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한 마디로

말해서‘마음’입니다. 이 마음 하나만을 주장하는

종교가불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다, 숙명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운명과 숙명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요, 우리는 그 속에서 꼼짝달싹 못 하고 늘 거

기에 구속받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되

는운명적인존재인가? 

그러한 사상과 생각을 확 바꿔야 합니다. 운명론

을 능히 부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 교리입니다.

무엇때문에거기에길들어져서질질끌려다니고,

눈물을흘리고, 하늘을보면서한숨을쉬면서자기

일생을 그와 같이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불교

는 운명과 숙명을 끌어안고, 산산이 때려 부셔서

다시 창조하고, 또 개조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갑

니다. 

우리는 이 마음 하나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룩할

항상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내가 있는 속리산에는 미륵부처님이 계십니다.

매달 16일은 미륵재일이라 철야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법당에 가봤더니 그 모습이 가관이라.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서서 기도하는 사람, 벽에 기대 염

주 돌리고 있는 사람, 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 이게

기도하는 것인지 놀러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눈에서 불이 번쩍 나도록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따위로 기도해서 뭘 성

취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말

이 되느냐는 말이야. 정성

을 다해서 해도 이뤄질 듯

말듯한데….”

혜정 스님의 엄격한 수행

가풍을 보여주는 한 대목

이다. 스님은 출가자들에게는 오직 견성성불을 위

해 24시간 화두를 놓지 말라 이르고 신도들에게는

참선, 간경, 염불 등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정진할 것을 당부하신다. 그 어느 쪽이나 뼈

를 깎고 피 눈물을 흘리는 간절함과 정성이 있어

야한다는것이다.

이런 수행 가풍은 일상에서도 드러난다. 30여년

주석하고 계시는 법주사 사리각에는 지금도 전화

가없다. 그래서스님을만나려면사리각이나스님

이 정하는 법문 장소를 찾거나 시봉하고 있는 상

좌 스님께 전화를 드려야만 겨우 약속을 잡을 수

있다. 아직도 법문을 위해 외출할 일이 생길 때는

혼자걸망하나메고대중교통을이용한다.

1933년 전라북도 정읍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19살 때 수덕사로 출가했다. 1953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62~83년 1~8대 조

계종 중앙종회 의원, 1972년 중앙종회 부의장,

1977년 총무원장을 역임하셨다. 법주사 주지와 율

주소임을거쳐지금은법주사회주로계신다.

“견성성불위해 24시간 화두 놓지말라”

산문 나설땐 시자없이 대중교통 이용

혜 정 스님
(법주사회주)

기자가 본 혜정 스님

◇혜정스님은불자들에게참선, 주력, 염불, 108배,
간경등자신의근기에맞는수행법을찾아꾸준히할
것을당부한다.

불교는 인강중심 마음의 종교

운명∙숙명 산산히 때려부셔

다시 창조하고 개조해 나가죠

◇최근불교TV 무상사개원및사옥이전특별법회에서대중법문을하고있는혜정스님.

天一氣功
세계최초로 발명특허 받은 건강법

천일기공 <정기10,000원>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단체강의한곳 :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삼성종합화학(주), 한국중공업외 다수

道家, 佛家에비밀리에전해져온신비의氣치료법공개!
누구나5박6일이면氣치료전문가가될수있다.
천일기공 연구회에서는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척추교정 운동

을 하여 백병을 다스리는 건강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을 제외한 모든 만성병은 100%가 골반, 척추의 변
형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의 99%가 골반과 척추가 변형되어 있으며, 특히 자

라나는 청소년들의 골반, 척추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든 만성 질환자의 경우 백가지의 치료법보다 먼저 골반, 척
추를 바로 잡는 것이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만성 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 요통, 좌골신경통, 목의통증, 만성두
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요실금, 생리통, 수족냉증, 심장병, 위장병, 간장
병, 비만, 불면증, 고혈압, 안짱다리, 허리굽은분, 만성피로, 발기불능 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척추교정운동법, 오장육부 氣 치유법, 통증해소법, 비만감량법등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 선착순20명한) T. 02-3436-3206

※ 책신청방법 : 아래계좌로 우송료 2000원을 입금시키고 전화주시면 책(390 

페이지)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체국 : 013094-02-213631 주문옥]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책신청 전화:1544-3246

홍보관 운영하실분, 즉석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특허 받은 의료용구 T. 02-3436-3207

무무료료체체험험실실 부부산산 552255--44884499,, 제제주주 771122--99000011

주말 무료체험 교실 운영 www.chgg.co.krwww.chgg.co.kr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

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

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

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

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

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

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

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뮤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과목

▶기 간 : 2개월 과정 ※수 시 접 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연 수 안 내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 國 說 法 硏 修 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 문의 및 신청 ◆

● ＼ 20,000 ~ 35,000원

해해 동동 승승 복복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동방,바지

＼160,000

● 두루막

＼140,000

● ＼60,000

춘

추

복

조
끼∙

몸
배

하

복

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승복, 법복안내
인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대대구구 고고속속터터미미널널 동동부부정정류류장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중 간

※ 지역 대리점 모집

● 마

＼160,000

● 모직

＼160,000

◆ 모직(울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적
삼∙

조
끼∙

바
지

셔츠

라운드형 차이나형 칠 부

●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서서기기 22000033년년 66월월 2255일일 수수요요일일 2255www.buddhanews.com www.buddhanews.com제427 호

올해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동자승들의 절

생활 모습이 TV에서 방영되었다. 예불시간에 꾸

벅꾸벅 졸고, 서툰 솜씨로 승복을 입는 앙증맞은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동자승의 해

맑은 순수함으로 포교와 복지의 길을 걸어가는

스님이성광스님이다.

성광을 처음 만난 것은 내가 송탄 지산사 주지

로 있을 때인 93년 가을이다. 부잣집 도련님 같

은단아한인상의젊은스님이찾아왔다.

“오산 공군기지 군법사 성광입니다. 군법당을

새로 짓고 낙성법회를 봉행하려 하니 참석해 주

십시오.”

미군기지내 나즈막한 언덕에 지어진 절은 100

평 정도의 큰법당과 어린이 법회용 작은법당, 그

리고 80평 규모의 요사채로 이뤄져 있었다. 낙성

법회 후 의기투합한 성광과 나는 지산사와 공군

기지 불자들의 합동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성광을‘조계종의 꿈나무’라

부르며가장아끼는후배로삼게되었다. 어느날

기지 앞을 걸어가는데 경적소리가 나기에 돌아

보니 성광이다. 평소 승복만을 고집하던 그가 그

날은군복정장차림이었다. 

“덕혜스님, 나오늘대위로진급했어요.”

진급 후 성광은 진주교육사령부 군법당으로

내려가고 나도 목포 유달산 달성사 주지로 부임

하게 되어 목포와 진주를 오가며 우리의 만남은

이어졌다.

훈련병 수계식을 해달라는 성광의 전화를 받

고, 군법당에 들어서니 육백여명의 장병들이 법

당 뒤 통로까지 빼꼭히 앉거나 서 있다. 인례를

따라 삼보에 귀의할 것을 서약한 장병 한 사람

한사람에게 연비를 해 주는데, 이들이 성광스님

의‘포교원력’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불법의

새싹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왔다. 어느 큰 스

님인들 수백명의 젊은이를 단숨에 불법에 귀의

시키기가쉬운일이겠는가.

흔히 군대를‘포교의 황금어장’이라 말하면

서도 종단과 불자들의 관심부족은 여전한 것 같

다. 포교는 원력과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장기

적 투자다. 근래 조계종 포교원에서 의욕적으로

군 포교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지만 아직도 여건은 척박하기만 하다.  

120여명의 군법사들이 350개가 넘는 군법당

을 관리하며 헌신적으로 뛰고 있음을 생각할

때, 종단과 스님들이 군포교에 좀더 관심을 기

울이고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했으면 한다. 가령

분담금에 사찰 규모에 맞춰 군불교 진흥기금을

포함시킨다거나, 군법사가 부족한 전방의 법당

은 인근 스님들에게 법회를 주관토록 하거나,

사찰과 군법당의 자매결연 확대, 제대하는 군불

자를 조계종 청년회나 신도회를 끌어들이는 시

스템 만들기 등이 그것이다.

서울 보라매법당 주지법사로 부임한 후부터

의 성광은 어머니 장보살님과의 합동작전을 펼

치게 된다. 보라매공원을 배회하는 노숙자와 노

인들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급식

을 실시한 것이다. 포교에서 복지로 시선이 옮겨

간것이다.

이후 성광과 장보살님은 제기동 집을‘보문선

원’이라 이름붙이고 본격적으로 무료급식을 시

작하게 된다. 무료급식을 위해 이백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하고 사단법인‘맑

고 향기롭게’의 지원하에 하루 2~3백명의 홈리

스족,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이웃, 독거 노인들에

게점심공양을드리게된다. 몇년동안꾸준히이

어오던 무료급식이 장보살님의 건강악화로 인하

여근래중단된점은안타까운일이다. 빨리건강

해지시기를부처님전에축원드린다. 

성광은 명예도 재물도 지위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권위도 가식도 없는 본래의 편안한 모습속

에스스로즐거워한다.

어느날 그런 성광이 걱정되어 한마디 했다.

“남들은 중노릇 몇 년 하면 벌써부터 주지 할 생

각을 하는 등 자기 살 궁리를 하는데 스님도 힘

있을때머물곳이라도하나장만해. 그렇게살다

늙으면어떡할거야?”

그러자성광은피식웃었다. 

<금강경>에 보면‘무아(無我)의 진리에 통달

한 사람을 참된 보살이라 부른다.’는 구절이 있

다. 성광은자신을철저히비움으로무욕(無慾)의

순수함에 이른 보살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있는것일까.

■서울 정법사 주지

그림∙문병성

공군법당 낙성식 참석서 첫인연

보문선원 세우고 무료급식 봉사

성광스님

덕혜스님의

스님이야기

수 있습니다. 이것이 2500

년 전 이 세상에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선언하

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것을 <화엄경>에는‘일체

유심소조’라고 간단하게

말씀을해놓으셨습니다. 

중생계는 인연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인연

을소중하게생각하는마음을늘가져야합니다. 

인연에는두가지가있습니다. 하나는좋은인연

이요, 하나는 좋지 않은 인연입니다. 그런데 우리

는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인연을 맺되 좋

은 인연을 맺고 살아야만 마음도 편하고 서로 도

움도받고, 고민도없고, 고통도덜받게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지 않은 인연은 어떻게 되나

요? 그것도짊어지고끙끙거리면서가야만되느냐?

운명론을 믿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악한 인연, 좋지 않은 인연을 확 때려 부셔서 창조

하고, 또바꾸고그래서좋은인연으로정립해서회

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건 자신이 노력하면 됩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인색한게보통우리업많은중생들의생

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냉엄

하게 사정없이 비판을 하

고 다른 이에게는 관대하

게 이해하고 용서하십시

오.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하심하고, 내가 조

금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능히 좋지

않은 인연이 좋은 인연으

로 술~술 뚫려서 좋은 인

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

로 바꾸는 작업의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늘 안고

계십시다. 부처님은 한 사람

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 말씀을 어기고,  동

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는

청개구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

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전부

안아서 끝까지, 이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그 대자비심을

발휘해서 고통이 다 없어지고

행복하게 살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이끌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

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

하지 않고, 뭐 좀 하다가 안 되

면‘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소용없다’하고 맙니다. 그건

아주잘못된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기도할때는열심히해야합니다. 여

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잡념망상으로 하면 그건 기

도가 아닙니다. 신심과 원력과 정성을 다 해서 간

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살을 에는 마음으로 피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

그기도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

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것, 이 게으름을

망치로때려부셔서다내쫓아야합니다. 

이와같이자기를부단히담금질하는것. 이것을

‘절차’하고‘탁마’한다고 합니다. 담금질해서 아

직 미완성 자리를 완성되게 만드는 것도 자기 마

음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그렇

게만들어줄수없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공부하다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허벅지를찔렀습니다. 멍이들어서피가나올때까

지 말입니다. 그와 같이 졸음을 떨치면서 부처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그 정신, 그

신심. 이게있어야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뭔가를 갈구하고, 소원할

때 그것을 이룩케 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도, 주력도, 108배도, 간경도 모두가 기도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포괄적인 기도, 수

행 전체를 개념으로 하는 기도를 지금 나는 말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는 것을

하나 잡아가지고 꾸준

히 하되 게으르지 말고,

정성을 다 해서 해야 합

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꼭성취됩니다. 

여러분, 두견새가 우

는 소리를 들어보셨습

니까. 두견새는 모든 새

들이 다 잠이 들고, 모든 짐승들이 잠이 들고, 사람

마저 잠이 들고, 천지가 적막하고 오직 달빛만이

밝은 야삼경, 열두시나 한 시경 그 때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어 보면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간

절합니다. 무슨 원이 있어서 무슨 한이 있어서, 모

든 것이 잠든 적막한 이런 밤중에 홀로 저렇게 우

는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을 울다가 또 흐

느끼며 웁니다. 울다가 목에서 피가 맺히고 그 피

가 올라왔다가 다시 넘어 갑니다. 피 맺힌 한이 있

어서 그렇게 밤새도록 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두견새와같이한번해보세요. 

간절하게 두견새가 우는 그 마음으로, 낭떠러지

에서밑을바라보는그마음으로, 외나무다리를건

너가는그러한마음으로, 생사를걸고선방에서일

주일, 한 달, 석 달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 하는 마

음으로, 철야기도를 일주일 또는 열흘 쉬지 않고

하는그런마음으로, 장좌불와하는그런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배가 부르면 나태해지니까 밥을

한 끼만 먹고 그 졸음을

쫓아가면서 일일일식으

로 기도하는 마음, 공부

하는 마음.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그런 정성스

런 마음으로 한 번 해 보

십시오. 

그래서 그 극치가 뭐

냐. 바로 부처가 되는 것

입니다. 일체종지를 다 얻고, 깨쳐서 모든 것을 다,

아무 구애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인

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서 성인이 될 수 있는

데, 하물며 돈이나 건강, 애들 입학하는 것 같은 소

소한 것들은 조금만 하면 다 이뤄집니다. 그 대신

기도할때아주정성을다해서하십시오.

어느 스님이 운문 문언(雲門文偃, ?~949)선사에

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마른 똥막대

기니라.”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왜 마른 똥

막대기라고 대답했느냐, 여러분은 그 도리를 한번

깊이깊이참구해보십시오.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서 이뤄지고, 불교는 마

음이라고하는것을꼭잊지마시기바랍니다.

정리=권형진기자 jinny@buddhapia.com

사진=고영배기자 ybgo@buddhapia.com

수행의 가장 무서운 적은 게으름

자신을 담금질해 늘 깨어있길…

참선∙주력∙108배∙간경도 기도

뼈깎고 살을 에는 마음으로

온 정성 기울여 간절히 올려야

◇수행에는뼈를깎고, 피눈물을흘리는그런간절함과정성이있어야한다
고강조하는혜정스님.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시:매월마지막주토요일저녁7시~일요일아침7시

� 호흡에맞춰절하는법교육(저녁7시~9시)

숨차지않고헐덕거리지않으며맥박이빨라지지않고

몸살나고힘들고졸립고다리,무릎,허리가아프지않게

하려면절하는동작에흡흡호호흡법을대입하는교육을

2시간받으시면누구나완벽하게절할수있습니다.

� 3천배정진:500만배성만한스님과함께처음부터끝까지

죽비소리에맞춰300배씩10회로매시간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소참법문을듣고끝내며부처님전감사

수행으로마음밝히고축원기도를올리며간절한큰마

음으로소원을성취하며인생에걸림돌이되는큰업장

이녹아내림을체험한다.

� 차량운행: 2003년 6월 28일 토요일

조계사앞 (4시)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예약문의: 양 현 숙 001111))222222--33332299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7038∙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망

법왕정사백백만만불불자자110088배배만만일일결결사사

수수행행중중심심도도량량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반야심경8폭병풍후면달마그림특별 할인 보급

22000000년년 대대통통령령상상
수수상상하하신신 운운장장법법사사의의

진품명품
TTVV에에서서 방방영영된된

달달마마대대사사((불불자자 용용자자))

신기∙영기발하는佛자달마

(달마대사)그림, �자그림

(수맥파차단)특별보시!

우체국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氣를발하는신비의기적‘용린佛字체’

●주문신청방법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ll:unjang21@kornet 21. 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백운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효과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꼭소장하여할가장고귀한진품명품

홍대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韓 國 佛 敎 藝 術 文 化 院
백운산 운 장 사영험기도도량

전통반야심경∙전통사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매주 금요일)

깨달을 수 있습니다

02)556-5590, 5542

◈◈ 빙의된 중생에게 영가가 왜 왔으며,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제3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것

이 영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가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당신도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